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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임상의사가 환자치료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정보검색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 10명을 대상으로 관찰조사와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Wilson의 문제 해결 

모형을 기반으로 임상의사가 임상질문 해결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검색하는 단계별 특성과 정보검색의 효용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임상의사는 사전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임상질문을 구성하지만, 실제 검색에서는 

대부분 기본 검색전략만 사용하였으며, 본인에게 익숙한 특정 정보원만을 선호하였다. 하지만, 온라인 정보검색 

평균 만족도는 7점 리커트 스케일 기준 5.7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검색 후에 문제해결지수가 상승하였다. 임상의사는 

잘 정리된 근거 중심의 신뢰성 높은 정보를 빠르고 쉽게 이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환자 진료시스템에서 바로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검색시스템의 연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구글이나 PubMed 외에 

다른 온라인 정보원에 대한 인지도는 현격히 낮게 나타나 다른 정보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활용교육의 

활성화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physicians’ online information search process to solve the clinical questions 

at the point of care. To achieve this purpose, ten university hospital-based physicians participated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 studies. Based on Wilson’s problem solving process,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formation search stage and efficiency of online searching.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tend to relatively immediately formulate their clinical questions. 

However, basic searching strategies were only used and a few preferred information sources were 

chosen. However, average satisfaction degree of online searching appeared high with 5.7 (7 Likert-scale) 

and problem-solving index increased after searching. As physicians are likely to use well organized 

and evidenced-based credible information easily, it implies the needs for an integrated search system 

within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In addition, as other online resources’ awareness is lower 

comparing Google and PubMed, active promotions and training of other resource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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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방대해지는 전자형태의 의학정보들은 질병

의 치료 및 진단에서 정보요구가 많은 임상의

사에게 점점 더 중요한 정보원이 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임상 질문들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

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그 이유는 임

상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매 순간 어떤 치

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의학정보

를 검색하여 객관적 근거를 파악할 시간적 여

유가 없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임상 질문이 생

겼을 경우 주로 동료에게 문의하거나 교과서를 

참조하였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상의 임상정보

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Westbrook, Gosling

과 Westbrook(2005)은 임상의사가 이러한 유

용한 온라인 임상정보원을 활용함으로써 정

보검색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으며, 무엇보

다도 임상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속

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환자 진료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Davidoff & 

Miglus, 2011). 

De Groote, Shultz와 Doranski(2005)의 연

구에 의하면 의사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온라인 임상정보원을 검색하며 평균 이용

시간은 30분 이상으로 이용되고 있어 임상현장

에서 온라인 임상정보원의 높은 활용도를 알 

수 있다. 또한, 질환이 생소할 경우 질환에 대해 

배경정보를 알기 위해 인쇄형태의 교과서를 찾

아보기도 하지만, 주로 구글로 접속하여 질환

에 대한 간단한 요약정보를 참고하고, PubMed

에서 질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례 보고서나 

진료지침을 검색하여 환자진료에 적용하고 있

다(Hughes, Wareham, & Joshi, 2010).

국내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임상의사를 대

상으로 임상질문 해결을 위한 직무 중심의 온라

인 임상정보원을 활용한 본격적인 정보검색과

정 연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용

자 중심의 임상정보검색시스템 설계와 서비스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임상의사의 정보요

구에 기반을 둔 온라인 정보검색과정을 고찰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기존에 발표

된 직무중심 정보검색과정 이론을 임상의사에

게 적용하여 정보검색 단계별로 변화하는 정보

검색 특성을 파악하여 정보검색시스템과 서비

스 측면의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두 그룹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전문직 정보요구와 정보행

위의 프레임워크 이론이다. 둘째는 임상의사를 

대상으로 한 정보검색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잘 알려진 Wilson(1999)

의 문제 해결 모형과 직무 중심의 Vakkari(2001)

모형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임상의사라는 전문

직을 대상으로 임상질문 해결을 위한 직무 중

심 온라인 정보검색과정에 적용하였다. Wilson 

(1999)은 정보검색은 불확실성으로부터 야기

된다고 보고 이러한 불확실성, 즉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을 다룬 문제 해결모형을 제시하

였다. Wilson은 개인들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과정을 문제 인식(problem identification)

으로 시작하여 문제 정의(problem definition)를 

내리고, 문제 해결(problem resolution)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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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이에 맞는 해결책 제시(solution statement)

라는 4단계로 구분하였다. 각 단계가 진행되면

서 불확실성이 점점 감소하고 만약 각 단계에

서 실패하게 되면 피드백 루프를 통해 다시 전 

단계로 돌아오게 된다. 예를 들어, 문제 정의 단

계에서 유용한 정의를 찾는 데 실패한다면 다

시 문제 인식 단계로 돌아가게 된다. 여기에서 

주제적 배경, 개인적 특성, 업무 성격, 환경적 

요소들이 단계별 진행에 개입 변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Vakkari(2001)는 Kuhlthau(1991)의 

6단계 모형을 초점형성을 기준으로 3단계로 구

분하여 초점 형성 전, 초점 형성, 초점 형성 후

로 분류하였다. 이용자는 정보검색 단계가 진

행될수록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서 좀 더 정

교한 검색식과 검색어 선정, 다양한 연산자를 

사용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Vakkari 

(2000)는 정보검색 초기에는 이용자들이 아직 

주제에 대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배경정보나 

개념(교과서, 백과사전, 리뷰 논문 링크) 등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핵심내용만

을 선별하여 잘 정리한 문서를 먼저 보여주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시스템적인 측면으로는 검

색 초기에 너무 많은 과다한 정보를 제공하면 

이용자에게 더 혼란만 줄 수 있다 하였다.

둘째, 국내 임상의사의 정보검색과정에 대한 

연구를 정리해 보면, 정보검색이유는 관심 분

야의 동향 파악과 환자 진료, 연구수행, 강의준

비를 위해서이며, 환자 진료정보는 주로 인터

넷을 통해 검색하고, 선호정보원은 PubMed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정

보검색은 근거와 권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

서와 학술지를 선호하며, 매체유형은 인쇄 매

체보다는 전자매체를 선호하였다(홍기선, 2008; 

김나원, 박지홍, 2009). 이렇게 온라인 임상정

보원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 박진영(2012)의 

연구에 의하면 임상의사의 문헌검색능력은 기

본검색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응답자의 60% 

이상이 2차 문헌 검색데이터베이스의 다양한 

기능인 불리언 연산자 사용이나 고급 검색, 제

한검색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국외에서 발표된 임상의사의 정보검색과정

에 대한 논문은 의학 분야 연구자들에 의해서 

직접 연구된 논문들이 많아 환자 진료에 필요한 

임상 정보검색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결과들

이 많이 발표되었다. Grad, Pluye, Granikov, 

Johnson-Lafleur, Shulha, Sridhar와 Kloda 

(2011)는 41명의 가정의학과를 대상으로 320일

간 특정 상업데이터베이스에 링크된 정보 평

가 틀(Information Assessment Method)을 

이용하여 임상의사가 어떻게 임상 정보를 활용

하는지 조사하였다. 정보획득(acquisition) 단계

와 인식(cognition) 단계, 응용(application)단

계로 구분하여 임상의사가 자신의 환자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절한 정보를 

어떻게 찾는지, 이렇게 찾은 정보가 임상의사

의 인식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이렇

게 검색한 정보를 실제 환자 진료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하지만, Del Fiol, 

Workman과 Gorman(2014)의 연구에 의하면 

임상의사의 시간 부족과 특수한 임상 질문에 대

한 정확한 해답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 

때문에 50%정도의 임상 질문이 바로 정보검색

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Ely, Osheroff, 

Chambliss, Ebell과 Rosenbaum(2005)의 연구

와 Ely, Osheroff, Maviglia와 Rosenbaum(2007)

의 연구에 의하면 환자 1명당 평균 5개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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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52%는 병원 내 환

자진료기록을 통해 얻을 수 있었고 23% 가량은 

교과서, 저널, 또는 MEDLINE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총 1,062건의 임상 질문 

중 45%에 해당하는 질문들이 해결되지 못했는

데, 그 이유는 유용한 해결방안을 구하지 못하

리라는 불신과 시간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

적인 의학 정보원인 PubMed 검색과정에 대한 

연구는 Vibert, Ros, Bigot, Ramond, Gatefin

와 Rouet(2009)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연구

대상자들 모두 기본 검색전략만 사용하는 등 

검색능력의 부족으로 적합도가 높지는 않지만 

2-3개 관련된 논문만이 검색되어도 PubMed검

색결과에 만족하며 검색을 중단하고 있어, 더 

효율적인 검색을 위한 온라인 정보원 교육이 필

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논문으로, 

Macedo-Rouet, Rouet, Ros와 Vibert(2012)는 

연구대상자들의 논문검색 절차는 거의 비슷했

는데 검색한 논문을 선택할 때는 개인별로 주제

전문지식이나 개별성향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

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상을 보면, 국외에서는 온라인 임상정보원

을 활용하여 임상의사가 환자 진료 시 필요한 

임상 질문을 어떻게 검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

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임상의사의 전반적인 정보이용행태 중심

의 연구가 소수 수행된 상황이다. 따라서 임상

의사의 온라인 임상정보원에 대한 의존도가 계

속 높아지고 있는 현 추세에 맞추어, 국내에서

도 임상의사의 정보검색과정을 정보행위 이론

에 근거하여 고찰한다면 이용자 중심의 온라인 

임상정보검색시스템과 정보서비스 개발에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임상의사의 직무환경에서 발생하

는 온라인 정보검색과정의 단계별 특성을 규명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연구대상은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중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

는 전문의 이상의 임상의사만을 대상으로 하였

다. 연구자가 2016년 2월 한 달 동안 연구참여

자의 근무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면대면 심

층면담과 관찰조사,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자료

를 수집하였다. 

온라인 임상정보원을 이용한 정보검색과정

을 연구하기 때문에 최소 1주일에 1번 이상 온

라인 임상정보원을 사용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직급별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해 임상강사와 교수의 수를 동일하게 설정

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은 가능한 변수를 최소

화하며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 소재 1개의 

대학 병원을 선정하였다. 최종 병원이 선정된 

후에 그 병원 소속 의학도서관 사서와 내과 과장

의 협조 하에 내과 전문의 중에서 1주일에 1번 

이상 온라인 정보원을 사용하고 있는 연구대상

자를 선별한 후, 그 중 근무경험이 편중되지 않

게 연구대상자를 추천받아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한계 

상황에서 연구를 멈춘 결과 총 10명의 내과 전

문의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표 1>은 연구참여자의 세부사항으로 인터

뷰 전 성별, 세부전공, 연령, 직급, 진료 연도 등

을 포함한 개인 정보와 DB이용 교육 참가 및 

PubMed 고급검색 기능 사용 여부 등 정보 활

용능력을 조사하였다. 개인별 면담 시간은 30분

에서 70분까지 소요되었으며, 심층면담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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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별 세부전공 나이 직급 진료 경험
DB

이용교육

PubMed

고급검색 기능 

1 여자 소화기내과 30 임상강사 6년 받지 않음 미사용

2 남자 소화기내과 35 임상강사 8년 받음 사용

3 남자 소화기내과 33 임상강사 9년 받음 사용

4 남자 소화기내과 36 임상강사 9년 받지 않음 미사용

5 여자 내분비내과 30 임상강사 6년 받지 않음 미사용

6 남자 신장내과 59 정교수 34년 받지 않음 미사용

7 남자 내분비내과 47 부교수 21년 받지 않음 미사용

8 남자 소화기내과 58 정교수 32년 받지 않음 미사용

9 남자 심장내과 46 정교수 20년 받음 미사용

10 여자 소화기내과 43 부교수 15년 받지 않음 미사용

<표 1> 연구참여자 세부사항

사전 동의를 구한 후 모두 녹취되었고, 작성된 

녹취록을 토대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3.1 관찰조사를 통한 정보검색 단계별 

검색행태

임상의사는 본인의 임상질문의 종류에 따라 

구글이나 PubMed등 다양한 온라인 정보원을 

사용한다는 선행 연구(Davies, 2011; Hughes, 

Wareham, & Joshi, 2010)에 근거하여, 사전에 

특정 임상정보원만을 한정하지 않고 피면담자 

본인이 선호하는 임상정보원을 자유롭게 선택

하게 하였다. 연구참여자 스스로 필요한 내용을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는 환경(natural inquiry 

approach)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실제 이

용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선택하는지 자

세히 조사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Schamber, 1991), 연구참여자에게 실제 환자 

진료 중 발생한 임상 질문 중에서 본인이 필요

로 하는 주제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임상정보원에 입력한 검색어와 검색

된 문헌 건수를 큰 소리로 말하게 하면서 특정 

온라인 임상정보원을 선정한 이유, 특정 문헌을 

선택한 이유, 왜 이 문헌이 검색과제와 적합한

지, 검색된 문헌이 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해 말

하게 하였다. 모든 정보검색 절차를 비디오로 

녹화하고, 연구참여자가 사용한 검색식(사용 키

워드, 불리언 연산자 등), 검색기법(제한검색, 동

의어 사용 등)을 유의 깊게 관찰하였다.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된 원자료를 녹취하

여 문서화하고, 문서화한 자료들의 내용은 QSR 

Nvivo 10을 활용하여 기존 선행연구(Davies, 

2011; Landry, 2006)에서 사용된 코드를 참고

하여 분류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코

드가 있으면 기존 코드를 사용하여 분류하였으

며, 기존 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개방형 코드로 

분류하였다. 

3.2 심층면담을 통한 정보검색과정 

검색이 최종 종료된 후 심층면담을 통해 관

찰조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하면서 정보검색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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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단계 설명 Wilson 문제 해결 단계

문제 인식
문제 인식 과정 문제 인식

임상 질문 정의 과정 문제 정의

시스템과 상호작용

검색식 작성 과정

문제 해결정보검색 전략 및 검색 사이트 변경 과정

적합문헌 추출 과정

문헌과 상호작용

정보검색 결과 요약 과정

해결책 제시최종 문헌 선택 과정 

정보검색 결과 평가 과정

<표 2> 정보검색 단계 구분

대해 조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검색 단계

를 Wilson의 문제해결 모델에 기반 하여 문제 

인식 단계, 시스템과 상호작용 단계(온라인 정

보검색 및 적합문헌 추출), 문헌과의 상호작용 

단계(추출 문헌을 통해 환자치료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해결책 제시)로 <표 2>와 같이 구분하

였다. 정보검색 단계에 대한 정의는 직급의 차

이나 당면 과제의 특성으로 인하여 개인별 인

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세부적으로 각 단

계에 대한 정의를 자세히 설명한 후 검색 단계

를 조사하였다. 

문제 인식 및 정의과정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실제 환자 진료 중 발생한 임상 질문 중에서 정

보검색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임상 질문에 대해 

정의를 내리게 한 후 이 정보검색을 하게 된 이

유와 검색을 시작하기 전 느낌과 상황에 관해 

물어보았다. 

정보검색을 통한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과제

를 해결하기 위해 취했던 모든 정보검색 행동

을 단계별로 자세히 묘사하게 하고 이러한 행

동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검색을 중단해야 할

지는 언제, 어떻게, 왜 결정을 하였는지 질문하

였다. 

검색종료인 해결책 제시단계에서는 검색된 

결과를 요약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인식

변화과정을 조사하였다. 이 검색과정을 통해 무

엇을 배웠으며, 최종 결과에 대해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향

후 추가검색을 더 진행할 예정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보검색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부분

은 없었는지 질문하였다.

4. 결과 분석

4.1 온라인 정보검색과정 단계별 특성 

4.1.1 문제 인식 단계

문제인식단계는 문제인식과정과 임상질문정

의 과정으로서 환자 진료 중 발생한 임상 질문 

중에서 정보검색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검색해야 할 임상 질문에 대한 정의

를 내리는 단계이다. 

문제인식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직급에 따라 

정보검색을 시작하는 문제인식단계가 다른 양상

을 보였는데, 임상강사 총 5명 중 4명이 Wilson

의 문제 해결 단계 중 ‘문제정의’ 단계, 즉 ‘나의 

질문이 실제 문제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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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어떻게 좀 더 세분화시켜 정의를 내려야 할

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서 정보검색을 시작한

다고 응답하였다. 

“현재로써는 환자 치료 방법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은 단계라 할 수 있어요. 환자가 수술해서 진단

이 확정되면 만족할 수 있겠죠. 아직은 확진이 

안 되었고 추측만 할 뿐이니까요.” [연구참여자 

1, 임상강사, 6년 차, 소화기내과] 

반면에 교수 5명 중 5명 모두 ‘문제 해결’ 단

계,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를 진행 중이

며(정보검색, 동료에게 문의 등),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라

는 단계에서 정보검색을 시작한다고 응답하여 

사전 주제 배경지식이나 환자 진료 경험이 문제 

해결 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ardiogenic shock에 대해 찾아보죠. 제가 지

금 하고 있는 치료 중에 혹시 빠진 게 없나 아니면 

새로운 치료방법이 나와 있나 가끔 찾아보거든

요.” [연구참여자 9, 교수, 20년 차, 심장내과] 

임상질문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임상의사는 

학교나 전공의 시절에 배우지 않은 생소한 질환

에 대해서 검색할 때는 약간 답답해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크게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

하지 않고 사전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임상 질

문을 정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환자치료에 대한 경험이나 

배경지식이 풍부해지므로 교수 그룹은 임상강

사 그룹보다 임상 질문에 대해 좀 더 쉽게 정의

를 내리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문제 인식이

나 임상 질문 정의과정에서 당면 과제의 세부 

특성상 사전 배경지식에 따라 문제 해결 단계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직급의 차이에 따라 

문제 해결 단계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4.1.2 온라인 임상정보검색시스템과 상호작용 

단계

연구참여자가 선정한 온라인 임상정보검색시

스템에 맞게 정보검색 전략을 구축하고 검색된 

정보를 평가하여 본인의 임상 질문에 적합한 정

보를 추출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 결과 Vibert 등

(2009)의 연구처럼 연구대상자들은 검색 능력 

부족으로 기본 검색전략만 사용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특정 정

보원만을 선호하였다. 더불어 적합도가 높지는 

않지만 관련된 논문이 2-3개만 검색되어도 검

색결과에 만족하며 검색을 중단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검색을 위한 온라인 정보원 이용교육

이나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임상

정보검색시스템과 상호작용 단계는 검색식 작

성과정, 검색전략, 검색사이트 변경과정, 적합

문헌 추출 과정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

았다.

우선 검색식 작성과정을 살펴보면, 도서관의 

PubMed 이용교육을 받은 연구참여자나 IT 활

용능력이 뛰어난 연구참여자는 PubMed로 바

로 접속하여 논문제목이나 초록만으로 검색 필

드를 제한하는 등 고급검색기능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용교육을 받지 않거나 본인의 정보검

색능력에 자신이 없는 연구참여자들은 구글에

서 키워드를 입력하여 PubMed에 있는 관련 

정보를 찾아가거나 도서관 홈페이지에 링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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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Med 기본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여 정

보검색을 하였다. 10명의 연구참여자 중 8명이 

기본 검색창에 and와 같은 연산자만 사용하여 

검색어를 입력하였으며, 저자나 논문제목 등 

특정 필드만을 한정하여 검색한다거나 구문검

색 등 고급검색 기능의 활용도는 저조하였다. 

이는 Macedo-Rouet 등(2012)이 신경과학자들

도 기본 검색만을 선호한다는 선행연구와 유사

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검색전략을 살펴보면, 검색어를 변경하

는 경우는 3명에 그쳤으며, 사이트를 변경해도 

같은 검색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Vakkari(2001)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보검색 단계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서 좀 더 정교한 검색식

과 다양한 연산자를 사용하게 된다는 의견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Macedo-Rouet 등

(2012)이 신경과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비슷한 양상을 띄었다. 신경과학자도 연구대상

자의 36%이상이 다양한 검색어를 사용하지 않

고 하나의 검색어만을 입력한 후 검색된 결과

의 서지정보를 살펴보면서 적합한 문헌을 찾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검색어를 좀 더 광

범위하게 입력하지 않고 관련이 높은 리뷰 문

헌의 참고문헌을 매개체로 다시 검색하는 인용

검색(citation chaining)기법을 선호하였다. 이

러한 인용검색은 연구자들에게 더욱 적합한 문

헌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 선호되고 있다. 그러

나 본인이 알고 있는 검색어로 검색해서 정보검

색결과가 너무 많이 나왔을 경우 2명이 치료 방

법이나 원인, 예후 등 특정항목에 관련된 검색

어로 부울리언 AND 조합을 하여 검색하였다.

셋째, 검색사이트 변경과정을 살펴보면, 연

구참여자들은 만족할 만한 검색결과가 없을 때

는 다른 검색 사이트(구글, UpToDate, 국내학

술지)를 접속하여 동일한 키워드로 검색하였으

며, 사이트 변경은 2-3개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더 찾아보고 검색결과가 없다면 포기

하거나 다음에 다시 시도해 본다고 응답하였다. 

제일 먼저 PubMed로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마음에 드는 검색결과가 없으면 구글

에 가서 동일한 키워드로 검색하는 경향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PubMed와 구글이 가장 선

호되는 정보원이었으나 PubMed와 구글 중 어

느 사이트를 먼저 더 접속하느냐는 일정한 패

턴을 보이지 않고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

졌다. 다른 과에서 협진의뢰가 오거나 본인에

게 생소한 질환에 대해 정리된 정보를 원할 때

는 PubMed나 구글로 가지 않고 UpToDate로 

바로 접속한다는 의견도 도출되었다. 일반적인 

키워드 검색으로 마음에 드는 검색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내 환자와 유사한 사례가 보고

된 논문을 찾아 이 논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PubMed에서 찾아보기도 하였다. PubMed

와 구글을 찾아보고 검색결과가 없으면 이쪽 

분야 연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는 답변도 있어 PubMed와 구글에 대한 의존

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구글 찾다가 만족이 안 되면 바로 의학도서관 

사이트를 통해서 PubMed나 다른 여러 사이트

를 들어가죠. 구글을 처음 찾는 게 Wikipedia에

서 질환에 대해 간단한 정보가 나오니까, 그 질환

에 대해 대략 감을 잡은 다음 PubMed로 가죠. 

UpToDate는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볼 

때 가장 많이 봅니다. 전반적인 질환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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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읽어보고 PubMed에 가서 좀 더 자세한 정보

를 찾아보죠. Wikipedia에서 이 질환이 어떤 건

지 개념은 잡았지만, Medscape에 있는 내용이

랑 비교해보고 뭔가 새로운 게 있나 찾아보는 

거죠. 제가 Wikipedia나 Medscape 는 100% 신뢰

하지 않아요. 이 사이트들은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UpToDate로 가보죠. PubMed 찾아

보고 없으면 국내 관련 의학저널에 발표된 사례 

보고서를 찾아보기도 해요.” [연구참여자 4, 임상

강사, 9년 차, 소화기내과]

온라인 임상정보원 변경과정을 살펴보면 

Vakkari(2000)가 제시한 정보검색 단계별 선

호하는 정보유형이 달라진다는 내용과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즉, 정보 검색 초기에는 

아직 이용자들이 주제에 대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배경정보나 개념 위주로 설명된 교과서

나 리뷰 논문에서 핵심내용만을 선별하여 보기

를 원하였는데 한국 임상의사에게도 적용되었

다. 임상의사는 정보검색 초기에 생소한 질환에 

대해 개념을 잡을 때는 Wikipedia나 Medscape, 

UpToDate와 같이 질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사이트를 선호하였으며, 

정보검색이 진행되면서 배경지식이 확대되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PubMed 

검색을 통해 질환에 대해 요약이 잘 되어 있는 

리뷰 논문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넷째, 적합문헌 추출 과정을 살펴보면, 이용

교육 참가 여부나 검색능력에 상관없이 연구참

여자 모두 PubMed에서 문헌유형을 리뷰 논문

이나 사례 보고서로 제한하고, 최신 논문 위주

로 검색결과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제한검색 

기능 외에 검색어 저장이나 검색어 이력을 살

펴볼 수 있는 히스토리와 같은 부가기능은 사

용하지 않았다. 

“누가 review를 걸어놓았는데 이렇게 review 

article과 clinical trial만 limit기능으로 제한해서 

보죠. 요기까지만 씁니다. 제한 검색한 결과를 최

신기사 위주로 제목과 저널 이름으로 브라우즈해

서 살펴보는 편이죠.” [연구참여자 6, 정교수, 34

년 차, 신장내과] 

그러나 저널의 명성이나 신뢰도를 중요시하

여 영향력 지수 값이 높은 저널만을 선별해서 

검색결과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적합문헌 

추출 시 그림과 표 위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문헌을 선호하였다.

4.1.3 문헌과의 상호작용 단계

수집된 정보를 정리하면서 정보 검색 전 기존

에 연구참여자가 알던 사실과 정보검색을 진행

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을 자신의 임상 질

문과 연계하여 최종적으로 환자치료에 적용할 

방안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정보검색 결과를 제

목 위주로 훑어보면서 관심 있는 논문은 초록을 

읽어보고 환자의 증상과 관련이 높은 논문은 

PDF로 저장하여 계속 읽어본다고 응답하는 경

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심 있는 논문을 인

쇄본으로 다 출력해서 보기보다는 화면상으로 

그림이나 표 위주로 논문의 본문을 html형태로 

훑어본 후 좀 더 관심이 생기면 PDF로 저장해 

놓았다가 계속 읽어보고 꼭 필요한 논문만 출력

해서 본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연령이나 직급

에 상관없이 원하는 논문을 출력해서 보기보다

는 컴퓨터 화면상으로 논문 보기를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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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고 초록 읽어보고 필요하면 논문 본문을 

읽어 보죠. 제목이 괜찮고 저널의 영향력 지수 

높은 저널 중에서 마음에 들면 본문을 읽어보는 

거죠. 초록 보고 괜찮으면 본문을 읽어 보고, 필요

하면 PDF로 다운로드 하죠. 내 개인 PC에 파일로 

저장하여 아이패드로 보거나 출력해서 보고 있어

요.” [연구참여자 6, 정교수, 34년 차, 신장내과]

생소한 질환에 대해 정보검색이 진행되면서 

점점 배경지식이 넓어지므로 초기에는 적합하

다고 생각되던 논문도 실제 내 환자에게는 유

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 내 환자의 증상과 유사

한 논문들을 꼼꼼하게 읽어본 후 최종 적합문

헌을 선택하였다.

“나머지들을 제외하고 최종 논문을 이걸로 정한 

이유는 내가 이 질환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해서 

내 환자와 비슷한 논문을 고른 거예요. 다른 논문

이 틀리다 고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나머지들을 

제외하고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환자 

위 수술했던 경우와 증상이 비슷해서예요.” [연

구참여자 1, 임상강사, 6년 차, 소화기내과]

정보요구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 환자 진료와 

관련된 최종 논문 선택 개수는 최소 2-3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차이를 보였다.

4.2 온라인 정보검색의 효용성 및 만족도 

4.2.1 온라인 정보검색 효용성

Grad 등(2011)의 정보검색 효용성에 관한 

설문지를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총 10명의 응

답자 중 3명이 완벽하게 찾고자 하는 관련 정보

를 찾았다고 응답하였으며, 7명은 부분적으로 

찾았다고 답하였다. 원하는 정보를 전혀 찾지 

못했다는 연구참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 환자

치료에 이 정보검색 결과를 사용하겠느냐는 질

문에 9명이 ‘예’라고 응답하였으며, 1명만이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여 정보검색의 효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검색결과를 환자치료에 적

용할 경우 어떤 점이 환자 치료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느냐는 질문에는 ‘환자의 건강상

태 회복에 도움을 준다.’라는 응답이 6명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이 정보가 부

적절한 처치나 불필요한 진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답변과 ‘이 정보가 환자나 환

자 가족에게 진단절차에 대한 설명 시 도움이 

된다’라는 답변이 5명으로 나타났다. 환자치료

에 이 정보검색결과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른 임상의사 동료들과 이 환자

에 대해 의논할 때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와 ‘환자치료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

는데 이 정보로 내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

는 응답이 6명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또한, 이러한 정보검색결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10명), ‘내가 옳게 하고 있다는 확

신을 주었다.’(7명), ‘이 정보를 통해 안심이 되

었다.’(7명),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5명) 순으로 임상의사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환자치료방법 중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는 질

문에는 진단(8명), 치료(7명), 예후(5명), 질환

의 예방 및 사전교육(1명) 순으로 나타났다. 정

보검색결과에 문제가 있어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3명), ‘정보가 너무 많다.’(1명),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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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다.’(1명) 순으로 나타

났다. 

4.2.2 온라인 정보검색 만족도

임상의사는 정보검색결과의 적합성을 판단

하는 과정에서 정보검색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통해 환자치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배

경지식을 획득하거나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얻

게 되면 이에 만족하고 정보검색을 종료하였다. 

반면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에 정보검색을 재시도하거나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7점 척도 리커트 스케일로 정보검색 만족도

를 측정한 결과 총 응답자 10명 중 2명이 보통, 

2명이 만족, 5명이 매우 만족, 1명이 불만족으로 

나타나 평균 만족도가 5.7로 나타났으며, 진료 

경험이 많을수록 본인의 검색능력에 대한 확신

이 높았다. 심층면담 분석 결과 만족에 해당하

는 개념으로 주제 배경지식 확대, 환자치료에 

대한 대처방안 확대, 논문 주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획득, 안도감 및 확신 등이 도출되었

으며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검색을 통해 임상의사는 생소한 질

환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고 치료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검색결과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아예 모르던 질환에 대해서 진단절차와 치료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

로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아요. 이 검색을 통해 

질환의 특성과 치료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

었어요.” [연구참여자 1, 임상강사, 6년 차, 소화

기내과]

둘째, 주제 배경지식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본

인이 알고 있는 방법 외에 새롭게 치료할 방안

이 확대된다는 점이 만족요소로 도출되었다. 

“앞으로 증상이 애매한 환자들이 왔을 때 기존에 

알고 있던 질환만을 생각하지 않고 더 다양하게 

생각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커지는 

거죠.” [연구참여자 4, 임상강사, 9년 차, 소화기

내과] 

셋째, 정보검색을 통해 본인이 찾고자 하는 

주제가 희귀한 사례라 만족할 만한 검색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추후 논문작성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질환은 매우 특수하므로 자료가 없어 내부 

컨퍼런스 발표 준비할 때는 힘들지만, 내가 다음

에 이 사례에 대해 논문을 발표할 수 있으니 좋은 

경우죠.” [연구참여자 4, 임상강사, 9년 차, 소화

기내과] 

넷째, 정보검색을 통해 초기에 가졌던 불안감

이 해소되고 안도감이 생겨 환자치료에 확신을 

갖게 된 점도 주요 만족 요소로 나타났다.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치료보다는 최신 치료를 

해주는 게 좋죠. 이런 면에서 정보검색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죠.” [연구참여자 6, 정교수, 34년 

차, 신장내과] 

정보검색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에 PubMed나 구글을 재검색해본다는 의

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PubMed를 찾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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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원하는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답답하고 

불안해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찾고자 하는 질환

에 대해 아직 사례발표가 안 되었거나 연구가 진

행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릴 정도로 PubMed

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PubMed와 구

글을 다 찾아봐도 원하는 검색결과가 없을 때

는 더는 정보가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

향을 보였다.

“주제 자체가 찾기 힘든 경우가 있죠. PubMed

에서 안 찾아지면 사실은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교수님들도 PubMed 열심히 찾아봐서 

없다고 하면 다른 사이트 더 찾아보라 안 하시는 

편이에요. PubMed에서 찾아보고 없으면 거의 

이 사례에 대한 논문은 없다고 볼 수 있죠. 교수님

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편이에요.” [연구참여

자 3, 임상강사, 9년 차, 소화기내과]

4.2.3 정보검색을 통한 문제 해결 단계 변화 

정보검색 전 이용자에게 문제 해결 단계를 

0(문제 인식)에서 100(해결책 제시)으로 봤을 

때 현재의 단계가 어디쯤인지 물어보고, 정보

검색이 최종 완료된 후 다시 한 번 문제 해결 

단계를 0(문제 인식)에서 100(해결책 제시)중

에서 표시하게 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정보검

색 후 문제 해결 지수를 정보검색 전 문제 해결 

지수로 차감하게 되면 정보검색을 통해 문제가 

어느 정도나 해결되었는지 확인하여 볼 수 있

다(Spink, 1996). 연구 결과 <표 3>과 같이 응

답자 9명이 정보검색을 통해 문제 해결에 긍정

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1명만이 정보검색 전과 

정보검색 후에 변화가 없었다. 

문제 해결 지수 변화는 직급에 따라 다른 양

상을 보였는데, 정보검색 전 단계에서 임상강사 

그룹의 개인별 차이가 교수 그룹보다 높게 나타

났다. 임상강사 그룹은 정보검색 전 문제 해결 

지수가 5점에서 60점으로 개인별 55점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으나 교수 그룹에서는 60점에서 

80점으로 20점의 개인별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정보검색 전 문제 해결 지수는 임상강사 그룹이 

참여자 직급 검색 전 검색 후 차이

연구참여자 1 임상강사 60 85 +25

연구참여자 2 임상강사 5 95 +90

연구참여자 3 임상강사 50 80 +30

연구참여자 4 임상강사 30 50 +20

연구참여자 5 임상강사 50 75 +25

임상강사 평균 39 77 +38

연구참여자 6 정교수 80 90 +10

연구참여자 7 부교수 70 70 +0

연구참여자 8 정교수 60 90 +30

연구참여자 9 정교수 60 85 +25

연구참여자 10 부교수 60 80 +20

교수 평균 66 83 +17

총 평균 53 80 +27

<표 3> 정보검색을 통한 문제해결 지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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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9점, 교수 그룹이 평균 66점으로 직급별 

27점의 차이를 보였으나, 정보검색 후 문제 해결 

지수는 임상강사 그룹 77점, 교수 그룹 83점으

로 정보검색 후 6점으로 줄어들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국내 대학병원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를 대상으로 수행된 탐색적 연구로, 

환자 진료 시 발생하는 임상질문 해결을 위한 

온라인 정보검색 과정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독립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1주일에 1번 

이상 온라인 정보원을 검색하는 10명의 내과전

문의를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관찰조사를 수행

하였다. 

첫째, 임상의사의 정보검색과정을 살펴보면 

임상의사는 대표적인 전문직으로서 깊은 사전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임상 질문을 정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며, 직급이 높아질수

록 환자치료에 대한 경험이나 배경지식이 풍부

해져 임상 질문 정의도 좀 더 쉽게 내리는 경향

을 보였다. 이는 Kuhlthau(1991)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6단계 정보검색과정모형을 초점

형성 전, 초점형성, 초점형성 후 3단계로 축약

한 Vakkari(2001)의 모형에 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제검색에서는 대부분 기

본 검색전략만 사용하고 있어서, 검색이 진행

될수록 이용자는 좀 더 정교한 검색식과 다양

한 연산자를 사용한다는 Vakkari(2001)의 주

장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PubMed와 구

글을 찾아보고 검색결과가 없으면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어 Davies(2011)의 연구처럼 

PubMed와 구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최종 논문 선정 시에는 내 환자와 유

사한 사례인지가 중요하며 신뢰성 높은 저널에 

실린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리

뷰 논문이나 사례 보고서가 가장 선호되어, 온

라인 임상의학정보원 구축 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잘 정리된 정보제공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둘째, Wilson의 문제 해결모형을 기반으로 정

보검색 효용성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을 제

외하고 모두 정보검색 전보다 정보검색 후에 문

제 해결지수가 상승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임상의사가 온라인 임상정보원을 좀 더 효

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정보검색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환자 진료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임상정

보원 구축 시 검색 인터페이스 개선방안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의사는 만족할 

만한 검색결과가 없으면 검색어를 다양하게 입

력한다거나 다른 추가 검색기능을 이용하기보

다는 제일 관련이 높은 논문에서 인용한 참고문

헌을 따라 검색하는 방법을 선호하였다. 하지만 

PubMed에서는 Web of Science나 Scopus와 

같은 인용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참

고문헌을 클릭하여 바로 원문으로 접속하는 기

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PubMed에서도 이

러한 기능을 도입하면 보다 검색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임상의사는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근

거 중심의 신뢰성 높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

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임상의사가 매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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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환자 진료시스템에서 진단명이나 환자의 

증상을 클릭하면 바로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검색시스템의 활성화가 필요하

다. 병원정보시스템 설계 시 본 연구에서 도출

된 의사들의 임상 정보 검색 경로와 선호정보

원, 정보 검색 단계별 검색패턴을 적용하여 환

자의 특정 사례에 맞추어진 임상학술정보를 환

자진료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면 환자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진료지침이나 리뷰 논

문을 환자의 진료 기록과 연계하여 환자가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정보만을 손쉽

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면 정보검색 시간을 더

욱더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임상의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온라

인 임상정보원에 접속하여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찾고 있으나, 80% 이상의 연구참여자가 

기본적인 검색기능만 사용하고 있었으며 온라

인 임상정보원 이용 시 장애요인 중 하나로 부

족한 검색능력을 꼽았다. 따라서 온라인 임상정

보원 이용자 매뉴얼을 기초, 중급, 고급 단계별

로 세분화하고 모르는 기능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에는 

참가하고 싶지만 시간 부족으로 참여가 어렵다

는 의견이 많아 홈페이지에 자세한 고급기능 

사용방법을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찾아볼 수 

있게 비디오 형식으로 올려놓는 방법도 효과적

일 수 있다. 학생 때부터 사용해 오던 익숙한 

정보원 외에 다른 정보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다는 의견이 많아 의과대학 교육 과정에도 온

라인 임상정보원 활용 교육을 접목하는 등 제

도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되

지 않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직무중심 문제해

결과정을 온라인 정보검색과정과 연계하여 임

상의사의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첫 연구라는 점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Wilson의 

문제 해결이론을 적용하여 온라인 정보원의 사

용 효과에 대해 분석해 보았기 때문에 본 논문

의 연구방법을 앞으로 다른 직종으로 확장해 

직무 중심의 정보검색과정에서 온라인 임상정

보원이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더 고

찰해 보아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단일 병원 내과에 속한 10명의 의

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국내 

의학도서관 중 가장 온라인 정보원을 많이 구

독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이용자 교육 시스템

도 잘 갖춰져 있는 Y대학병원 소속 연구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병

원의 시스템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방향으로는 대학병원과 중소

병원, 개인병원 등 병원 규모를 구분하여 병원 

규모의 차이에 따른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내과 외에 정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진료과목

의 차이에 따라 정보검색과정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 각 이용자 그룹별로 심층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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